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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혁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혁신의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혁신의 공급

측면 대신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춰 혁신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혁신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비자의 연령과 소득수준, 개인적 네트워크, 기회인식, 역량

자신감을 선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국내 2,000명의 설문 응답자를 기반으로 한 창업 분야의 글로벌 데

이터베이스인 GEM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실

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혁신(innovation)은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본질이다. 슘페

터(J. A. Schumpeter)는 기업가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고 주장하면서 기업가의 역할을 혁신이라 규정하고, 기업가

의 과제를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혁

신가(Innovator), 즉 ‘창조적 파괴자(creative destructor)’

라고 규정한다.

새로운 세기에는 기업전략의 핵심이 혁신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창업경제

(entrepreneurial economy) 기간 중 개발된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을 강조하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8].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받고 있으며, 시장과 경쟁자, 소비자

및 기술은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창업조직은

체계적이고 끊임없는 혁신기류(stream of innovations)를

만들 수 있다[7].

기술적으로 뛰어난 혁신적인 제품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창업가는 소비자들이 그들의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구매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성공하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혁신적인 제품이라 할지라도 정작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하고 이것이 구매로 이어지

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에 이는 혁신적인

창업가의 실패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실패에 대한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지적될 수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로

혁신의 수요 측면에 대한 간과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2].

혁신의 수요 측면에 있어서의 간과는 기존 연구에서도 발

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많은 혁신에 관한 연구들이 혁신의

공급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오고 있는데, 그러한 연구의 예

로 혁신적인 기업 혹은 기업가의 특성이나,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의 특성 혹은 혁신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

표들(특허나 연구개발 예산 등)을 들 수 있다[9][10]. 이러

한 연구들은 혁신적인 기업가가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 등을

투입하여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하여도,

정작 시장에서는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이 수용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혁신적

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공 혹은 실패를 효과적으로 설명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혁신의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혁신 신뢰성

(innovation confidence)에 주목하여 혁신 신뢰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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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2.1 혁신 신뢰성
혁신(innovation)의 사전적 의미는 ‘고쳐서 새롭게 함’을

의미한다.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은 획기적인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제구조 등의 변혁

을 의미한다. 기술혁신 개념은 슘페터(J. A. Schumpeter)

에 의해 장기 경기순환의 파동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

념인데, 기술혁신은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

입뿐 아니라 신시장의 개척, 신자원이나 신공급원의 개척,

새로운 관리․경영․기업조직의 도입까지 가리키는 개념으

로 쓰였다.

혁신(innovation)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경영혁

신이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일어나

는 전략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각

이나 방법에 의해 기존의 업무를 다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혁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혁신의 공급 측면

(supply-side)에 초점을 맞춰 왔다. 혁신적인 기업가(창업

가)의 특성이라든지 혁신적인 기업의 특성(조직구조, 프로

세스, 연구개발 시스템 등), 혹은 연구개발비 예산 규모(비

중), 특허 출원 등이 그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9][10]. 그렇지만, 정작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 혹은 서

비스(이후 혁신적인 제품으로 약칭)를 수용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혁신에 대한 믿음(신뢰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

했던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도 유럽 지역의 창

업가에 비해 미국의 창업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된 이유로 혁신적인 제품을 수용하는 소비자들의 태

도 차이를 지적한 바 있다[2]. 즉 똑같은 수준의 혁신적인

제품이라 할지라도 유럽의 소비자에 비해 미국 소비자들의

혁신 신뢰성(혁신에 대한 믿음)이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가

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혁신 신뢰성이란 개념은 혁신적인 제품을 수용하는 소비

자들의 믿음 혹은 태도에 기반하고 있으며[9], 소비자 혁신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 혁신성이란

사회 체계 내에서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보다 혁신을

먼저 수용하는 정도를 말한다[4][5]. 소비자 혁신성은 한 개

인이 새로운 것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수용하는가를 나타내

는 것인데, 소비자의 혁신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소

비자의 신제품 채택 여부와 채택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2.2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은 여러 국가

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가정신 연구

프로젝트이다[1]. GEM은 1999년에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참가하는 국가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3]. GEM은 런

던경영대학(London Business School)의 Michael Hay교

수와 뱁슨대학(Babson College)의 William Bygrave 교

수가 고안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1999년 상대적으로 부유

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G7 국가

와 핀란드, 이스라엘, 덴마크를 포함한 10개 나라를 중심으

로 시작하였다. 그 이후로 GEM은 현재까지 80개 국가 이

상이 참여하는 성장을 해왔다. 2009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54개 국가들이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2010년에는 59개국이

참여하였다. 59개 국가들은 표본 규모가 대규모일 뿐만 아

니라 경제적으로 다양한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그룹

은 세계인구의 52%를 차지하며, 세계 GDP의 84%를 차지

한다[6].

GEM 프로젝트는 기업가정신 관련 영향요인과 일련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예를 들자면,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영향을 조

사하는 것이다. GEM을 통해 1999년에 창업 중소기업의 왕

성한 기업가정신 혹은 창업활동과 경제성장 사이에 높은 양

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매

년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어오고 있다[1].

GEM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개인의 창업활동에

대한 태도와 활동, 열망에 대해 13년간 지속적으로 조사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국가 간의 창업활동의

비교를 위한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창업전문 학자들이 공통된 연구프로그램 하에서 협

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1][6]. GEM은

창업활동의 국가별 특징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국제

적으로 창업 과정과 성장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통해 유용

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GEM에서는 공식적인 창업활동 뿐

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창업활동에 대한 정보 역시 담고 있

는데, 설립 이후 안정화된 중견사업체뿐만 아니라 새로 설

립한(42개월 미만의) 초기단계의 사업체 까지 측정한다. 데

이터는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교하고, 통일된 설

문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경쟁력에 대한 전통적인 분석에서는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행하는 역할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

다. GEM은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여, 한 국가 내

에서 창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고려함으로써, 창업의

다양한 유형과 국면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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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및 연구 방법

3.1 연구 가설의 설정
H1 : 연령이 낮을수록 혁신 신뢰성이 높아진다.

H2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혁신 신뢰성이 높아진다.

H3 : 개인이 보유한 네트워크는 혁신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

H4 : 기회 인식은 혁신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

H5 : 역량 자신감은 혁신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

3.2 연구 방법 및 연구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설문 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적절한 성인 응답자 대상의 전화를

이용한 설문조사가 행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

지역의 성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교환원들이 구

조화된 설문지를 갖고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중 종속변수인 혁신 신뢰성만

등간 척도이며, 독립변수들 중에서는 연령과 소득수준의 두

개 변수만이 서열 척도로 측정되었고, 나머지 3개 변수들은

모두 명목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4.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 및 자료 수집
전화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의 수집은 GEM 프로젝트의

APS(Adult Population Survey)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

며, 2010년 5월에서 6월까지 총 9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

화 설문조사는 국내 대형 리서치회사인 H사가 대행하였으

며,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총 2,000개의 설문이 수집

되었다.

4.2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은 PASW 18.0을 통해 이루어졌

다. 우선 측정도구가 신뢰성 있고 타당하게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변수는 명목 혹은 서열척도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인 종속변수(혁신 신뢰성)에 대해서만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

과 크론바하 알파와 요인적재치, 고유값 등이 기준 이상으

로 나타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변수

들 사이에 얼마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뿐만 아

니라 원인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계분

석방법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가설검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연령 -.173 .021 -.206 -8.106 .000 

소득수준 .024 .011 .053 2.091 .037 

네트워크 .288 .055 .138 5.225 .000 

기회인식 .385 .074 .136 5.177 .000 

역량자신감 .127 .057 .060 2.247 .025 
 R=.339, R 제곱=.115, 수정된 R 제곱=.112, F=36.173, p=.000 

 

 

회귀분석 결과, 모형이 갖는 설명력은 R제곱이 11.5%,

수정된 R제곱이 11.2%이며, 회귀모형의 유의도가 .000으로

0.0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독립

변수 모두가 .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5개

의 가설 모두가 채택되었다. 변수들 중에서는 연령의 영향

력이 가장 강하며, 네트워크, 기회인식, 역량자신감과 소득

수준 순으로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

대적으로 간과되어왔던 혁신의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소

비자의 혁신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창업 분야의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인

GEM의 한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

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혁신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시장 혹은 소비자의 연령과 소득수준, 개인적

네트워크, 기회 인식 및 역량 자신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

존 연구와 유사하게 시장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혁신 신뢰성

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장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혁신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젊고 모험적일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아 혁신적인 제품

의 구매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수록 혁신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보유, 최신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혁신

신뢰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개인적인 정

보망이 부족,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혁신 신

뢰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겠다. 또한 미래 기회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혁신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기회 인식은 향후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

스의 출현 가능성과 사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역량 자신감 또한 혁신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자기자신에 대한 신뢰 혹은 자신감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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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 보길 원하고 이러한 경험

을 통해 삶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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